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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which influence freshmen 
nursing students' problem solving abilities.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19 
students by means of self-reported questionnaires measuring problem solving abiliti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March 7th and 11th, 2010. 
Result: For problem solving ability categories, the level of problem discovery was the 
highest followed by solution plan, problem definition, solution evaluation and solution 
implementation. The influencing factors on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wer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and gender. Conclusion: 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a foundation, nursing education curriculum should be comprised 
of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self-directed skills for the improvement of nursing students' 
problem solving abilities. It is also recommended that further studies be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comprehensive curriculum designs that allow for maximum 
accumulation of these proficiencie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산업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면서 21세기 사회에서 성공

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의사소통 매체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급

변하는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

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AACN, 2008; Lee, Chang, Lee, 

& Park, 2003). 간호교육도 당연히 이러한 변화의 힘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간호실무와 간호교육현장으로 문제해결과정이 통합

되어야 한다(Hoyt, 2007). 따라서 간호학생은 간호교육과정을 통

해 임상실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즉, 정보 조사, 분석, 

선택, 정보활용 기술을 습득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AACN, 2008).

문제해결과정은 목표달성이나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용 가능한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고 선택된 대안을 실행

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창조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전

략이 요구된다(AACN, 2008; Hoyt, 2007). 비판적 사고는 성공적

인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적이고 실제적인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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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고 의도적이며 목표지향적인 사고이다. 또한, 어떤 자료가 

적절한지를 결정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며, 문제에 대한 

해답을 확정하기 보다는 귀납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거나 연역적

인 추론 과정을 통하여 가능한 대안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만

들어 가는 과정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하도록 도와준

다(Lee et al., 2003; Miller, 1996; Wilkinson, 2007).

하지만, 문제해결력이나 비판적 사고는 사회 환경 변화의 흐

름을 파악하고,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고등정신능력으로 모든 학습자가 획일적인 방식

으로 획일적인 내용을 수동적인 학습으로 습득할 수 없으며, 학

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과정에 책임을 지고 자율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계발시킬 필요가 있다(Lee et al., 

2003; Park, 2000).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성공적인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필수적인 능력으

로 학습자가 학습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혹은 학습조력자와의 상

호작용을 통해 학습의 계획, 실행, 평가과정을 주도하고 관리하

는 학습을 말한다(Lee et al., 2003). 즉,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설

정하고 자신이 학습속도를 정하며 자신의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

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문제해결력

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간호학계에서도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고자 PBL이나 협

동학습, 사례연구, 프로젝트 학습 등과 같이 구성주의에 입각한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Baumberger- 

Henry, 2005; Kim, Yoon, Choi, Park, & Bae, 2008; Lee & 

Brysiewicz, 2009; Yang et al., 2009). 이러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문제해결력 상승 효과가 있는 

경우(Kim et al., 2008; Lee & Brysiewicz, 2009)와 없는 경우

(Baumberger-Henry, 2005; Yang et al., 2009) 등 일관되지 못

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2, 3, 4학년

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력을 간호과정이나 임상수행

능력으로 국한시켜 수행되어 왔으며,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들과 관련요인들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연구가 드문 실정이다.

한편, 최근 최첨단 과학기술 발달과 인구 고령화, 의료비상승, 

환자중심간호 등과 같은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간호영역의 확

장 즉, 임상중심의 전문간호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중

심 일차건강관리자의 역할이 강화되고, 다학제간 접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간호사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

과 기술을 통합하여 복잡한 실무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하며, 

다차원적이고 양질의 비용효과적인 간호를 설계하고 중재하는데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AACN, 2008). 이와 같이 시

대가 요구하는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들의 문

제해결력 신장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문제해결력은 단기간에 습

득될 수 없는 고등정신능력으로서 간호교육과정에 입학한 신입

생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체제를 비롯

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변화에 유연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문제

해결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확인하고 관련 변수의 영향력을 

규명하여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간호교육체제에 관한 이론적 틀

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문제해결력과 관련된 변인들과

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 목적은 다

음과 같다.

∙ 간호대학 신입생의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 수준을 측정한다.

∙ 간호대학 신입생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간호대학 신입생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고 관련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3. 용어 정의

1) 문제해결력(Problem Solving Ability, PSA)

문제해결이란 문제해결자의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하는 목표 

상태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유발시키는 장애물을 해소시

키는 활동이며, 문제해결력이란 이러한 차이를 신속하고 효과적

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지적이며 창의적인 능력이다(Kim, Kim, 

Kim, Lee, & Jung, 2003).

2) 비판적 사고성향(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TD)

비판적 사고성향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 업무에 있어서 문제해

결과 의사결정을 하려는 목적하에 스스로 판단하는 사고를 중요

하게 여기고 이를 사용하려는 개인적 성향이나 습관이다(Shin, 

Ha, & Kim, 2005).

3)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 SDL)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습자가 학습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혹은 학습조력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의 계획, 실행, 평가

과정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학습을 말한다(Lee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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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0년 일개 3년제 간호과에 입학한 신

입생 전체 1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Cohen(1988)의 검정력 분석과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공식에 

따르면, 유의수준 α는 0.05, 효과크기를 .35로 하고, 검정력을 

.70으로 하였을 때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120명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입생 전체 121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으

나 2명이 중간에 탈락하여 최종 분석에서는 119명이 포함되었다.

3. 연구 도구

1) 문제해결력

문제해결과정 측정도구는 Lee(1978)가 개발한 Process Behavior 

Survey를 Woo(2000)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문제 발견(5문항), 문제 정의(5문항), 문제 해결책 고안(5문

항), 문제 해결책 실행(5문항), 문제 해결 검토(5문항)의 총 2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거의 

언제나’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

결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Woo(200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0이었다.

2) 비판적 사고성향

Yoon(2004)이 개발한 5점 척도의 27개 문항으로 구성된 비판

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구성요소는 신

중성(4문항), 지적 열정/호기심(5문항), 자신감(4문항), 지적 공정

성(4문항), 체계성(3문항), 건전한 회의성(4문항), 객관성(3문항) 

등이다. Yoon(2004)이 제시한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3)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측정도구는 Guglielmino(Yoo, K. O., 

1997에 인용됨)의 자기 주도 학습 준비도 검사(SDLRS)를 토대로 

Yoo(1997)이 번안하고 수정한 5점 척도의 32개 문항을 도구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학습에 대한 애착, 학습자로서 자기 확

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호기심, 자기이해, 학습에 

대한 책임 수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Yoo(1997)의 연구에서 

Cronbach α= .73이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0년 3월 7일과 11일에 이루어졌으

며,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동의하는 학생들에게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집하

였다. 또한, 설문지에 연구자의 익명과 비밀보장을 지킨다는 내

용을 설명하였고, 대상자가 자의로 참여할 것과 원하면 언제든

지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대상자

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PC 10.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도구

의 신뢰도 검정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 문제해결력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

였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을 Dummy 변수로 전환한 후 

Multiple Regression, Stepwise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을 연령, 성

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만 19.15세로 19세 이하가 79.8%로 가장 많았으며, 

학과 특성상 여학생이 84.9%, 남학생이 15.1%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19)

Variables N (%) Mean±SD

Age ＞ 19  95 (79.8) 19.15±2.48

＜ 20  24 (20.2)

Gender Female 101 (84.9)

Male  18 (15.1)

2. 대상자들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 및 

문제해결력 수준

연구 대상자들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 및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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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orrelations of ag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subjects
(n=119)

Ag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TD)
Self-directed learning

(SDL)
Problem solving ability

(PSA)

Age 1.00

CTD    .195* 1.00

SDL    .274**     .687*** 1.00

PSA   .111     .674***     .571*** 1.00

*p＜ .05, **p＜ .01, ***p＜ .001

<Table 4> Contributing factors of problem solving ability                                                          (n=119)

PSA B SE β t p R2 F p

Constant 12.370 7.489 1.652 0.101

Gender  4.907 2.259 0.146 2.173 0.032

CTD  0.573 0.101 0.519 5.693 <.001 0.497 37.924 <.001

SDL  0.173 0.082 0.191 2.100 0.038

해결력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비판적 사고성

향은 평균 평점 3.45점이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 3.44점, 문제

해결력은 3.36점이었다. 문제해결력을 하부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는 문제 발견 3.60점, 문제 해결책 고안 3.46점, 문제 정의 3.30

점, 문제 해결책 검토 3.23점, 문제 해결책 실행 3.18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subjects     (n=119)

Variables(number of item) Mean±SD Mean/Ite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27)  92.96±10.97 3.45

Self-directed learning(32) 109.93±13.42 3.44

Problem solving ability(25)  83.87±12.11 3.36

  Problem discovery(5)  17.99± 2.75 3.60

  Problem definition(5)  16.50± 3.37 3.30

  Solution plan(5)  17.31± 2.97 3.46

  Solution implementation(5)  15.92± 2.73 3.18

  Solution evaluation(5)  16.14± 3.18 3.23

3. 문제해결력 관련 요인

대상자의 문제해결력은 비판적 사고성향(r=.674, p<.001) 및 

자기주도적 학습(r=.571, p<.001)과는 유의한 정상관관계를 보였

으나, 연령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3>.

간호신입생의 문제해결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비판적 사고성향(β=0.519)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자기

주도적 학습(β=0.191)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성별(β=0.146)은 여학생일수록 문제해결력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3개의 변수가 문제해결력을 

49.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7.924, p<.001)<Table 4>.

논    의

간호교육의 목적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의 건강을 유

지, 증진시키고 질병으로부터 회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능

력을 갖춘 간호사를 육성하는데 있다. 즉, 학부과정을 마친 간호

사는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명료화할 수 있도록 비판적인 판

단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다차원적이고 양질의 비용효과적인 간

호를 설계하고 중재하는데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AACN, 2008). 따라서 간호학생은 학부과정을 통해 실무에서의 

문제를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문제해

결력을 습득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에 입학한 신입

생들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학부교육

의 전과정에서 문제해결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반영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습자 특성 변인의 수준은 최대 평점 5

점 중 비판적 사고성향이 평균 3.45점, 자기주도적 학습 3.44점, 

문제해결력 3.36점으로 나타나 모두 중앙 3점보다 높았다. 먼저, 

학습자 변인 수준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앞서 각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에 따른 점수 차이를 없

애기 위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

구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환산점수는 68.86점으로 Bae, Lee, 

Kim과 Sun(2005)의 연구에서 제시한 3년제 1학년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68.07점과 홍콩의 4년제 대학 1학년 64.78점

(Tiwari, Lai, So, & Yuen, 2006)보다 높았다. 또한, Yang과 

Jung(2004)가 보고한 3년제 64.90점, 4년제 67.19점, 간호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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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위 특별과정(RN-BSN) 68.30점보다 높았다. 이는 비판적 사

고성향이 학제간(Yang & Jung, 2004) 및 학년간(Shin et al., 

2005)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 볼 수 있

다. 반면, 4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n 등(2005)의 연

구에서는 1학년 69.00점, 2학년 70.31점, 3학년 71.03점, 4학년 

71.44점으로 4년제 간호대학생의 평균 비판적 사고성향이 70.48

점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대상자보다 높아 위 선행연구(Shin et 

al., 2005; Yang & Jung, 2004)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입학당시부터 간호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비판

적 사고성향의 정도가 대학마다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같

은 학제간이라도 지원한 입학생들의 수준이 다르고, 3년제 간호

대학이라도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입지에 따라 4년제보다 우수한 

학습자들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입학 당시부터 측정하여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68.71점으로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국

내 3년제 1학년을 대상으로 한 Bae 등(2005)의 연구결과에서 제

시한 67.31점보다 높았으나, 캐나다 4년제 간호학생의 1학년 말 

자기주도적 학습 평균 75.9점(Williams, 2004)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4년제 대학 2,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Oh(2002)

의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71.25점, RN-BSN을 대상으로 

한 Park, Lee와 Bae(2010)의 연구에서 71.20점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대상자보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저학년에 비해 상급학년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다는 Oh(2000)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캐나다 간호대학생보다 낮은 한국 간호대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수준은 교육 및 문화적 환경의 차이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문제해결력 수준을 100점 만

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67.10점으로 미국의 Associate degree 

nursing 2년 과정생들의 문제해결력 42.33점(Baumberger-Henry, 

2005) 및 Choi(2004)가 제시한 4년제 2학년 55.8점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았다. 또한, Jang, Kim, Ryu, Kim과 Chung(2007)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 4학년의 문제해결력을 메타 인지수준에 따

라 제시하였는데 메타인지 상위군 70.10점, 하위군 60.78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Lee 등(2003)은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대학

생의 문제해결력을 비교한 결과 학습단계가 높아질수록 문제해

결력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

합해 볼 때, 문제해결력이 장시간에 걸쳐 학습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향상되긴 하지만, 간호대학생은 성인학습자로서 이미 대학

교육과정 이전에 인지구조나 사고력과 같은 학습자 특성이 일정 

수준 형성되어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입학당시 간호

대학 신입생이 지니고 있는 학습자 특성 변인 수준 파악 및 문

제해결력에 미치는 요인 규명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

후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다른 학습자 

특성 변인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문제해결력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문제 발견, 문제 해결책 고안, 문제 정의, 문제 해

결책 검토, 문제 해결책 실행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Hoyt(2007)의 연구에서도 간호사를 대상으로 문제해결과정을 분

석한 결과 문제정의와 문제 우선순위 정하기, 해결책 정의, 실행 

계획, 행동 실천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각 영역별로 

매우 잘함, 보통, 결여됨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였는데, 간

호사들은 문제정의와 문제 우선순위 정하기 단계에서는 약 80%

가 매우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학생과 

가장 차이가 많은 점수를 보였다. 이 단계는 인지/기억력과 추

리력, 계획능력, 평가, 비판적 사고, 분석 및 종합 능력 등 학습

자의 인지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단계(Lee et al., 2003)로 간

호대학생들이 간호사들에게 비해 다양한 경험 및 지식,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두 연구 모두 다소 낮

게 평가된 문제 해결책 실행 및 실행결과 평가 단계는 문제해결

력 중 주로 정의적 요인인 자기 동기화와 호기심, 자신감, 도전

감, 자기조절 등이 요구되는 과정이다(Lee et al., 2003). 따라서 

문제해결책을 실행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은 개인의 실행의

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 직면한 문

제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동시에 책임을 지면서 능동적

이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즉, 자기주

도성이 요구됨을 나타낸다. 또한, Hoyt(2007)가 주장한 바와 같

이 보다 나은 간호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의 역량과 리더십을 계발할 수 있는 실무적 

방법론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β=0.519)이 간호대학 신입생의 

문제해결력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Taylor 

(2000)는 임상실무의 핵심은 문제해결력이며, 문제해결력을 육성

하기 위해서는 귀납적․연역적 추론능력을 사용하는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임상적 추론과정에서 요구되는 

인지적 전략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판적 사고가 문

제해결과정의 주요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Min, Seo, Shin, 

Jin과 Choi(2009)는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

고력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 교육이 

아닌 생각하는 실천인을 만드는데 중요한 교육적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는 질문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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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해석, 귀납적․연역적 추론, 직관, 적용 및 창조의 부분 또

는 전체(AACN, 1998)로서 문제해결과정을 위한 필수적이이고 

실제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β=0.191)이 간호대학 신입생의 문제해

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문제중심학습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킨다는 보

고(Kim & Kim, 2009)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을수록 문제

해결력이 높다고 한 연구결과(Park, 2003)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

신이 학습속도를 정하며 자기의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자율

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으로(Park, 2000) 학습 상

황에서 학습자들이 높은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실제상황과 관련

된 문제를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β=0.146) 또한 간호대학 신입생의 문제

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문제해결력이 높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과

업지향적이고, 자기주도성의 준비도가 높은 성향을 나타내어

(Choi, 1999) 행동하기 전에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고, 최상의 환

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과 물건, 환경과 같은 단서를 최

대한 활용하며, 일의 방향을 설정하고, 일을 쾌적하게 할 수 있

는 시간과 장소를 잘 선택하는 성향이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Kim, 2007). 이 결과는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간호사 집단이

야말로 변화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문제해결자 역할을 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지녔다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간호가 보건의료전

달체제의 변화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

며, 미래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의료인력으로 

간호사가 선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AACN, 2008)을 뒷받침한

다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연령은 간호대학 신입생의 문제해결력과 약한 상

관관계는 있었으나 유의한 영향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주도적 학습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다(Yang et al., 2009)는 선행연구 결과

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의 경우 저학년에 

비해 상급학년이 높다는 보고가(Kim et al., 2003; Lee et al., 

2003; Oh, 2002) 있는 반면, 성인학습자만을 대상으로 비교한 

경우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30대까지 향상되다가 40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연령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부적상관관계

가 있었다(Han, 2007; Yoo, 1997). 이상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같은 1학년이지만 만 20세 이상의 학습자

들은 사회경험이 있거나 다른 학교를 다니고 온 학생들로 고등

학교를 바로 졸업한 학습자들에 비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비판

적 사고경향이나 자기주도성을 향상시킬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해결력은 비판적 사고경향이나 자기주도성 

보다는 더 고차원적이고 실천적인 능력으로 습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바, 더 많은 대상자를 확보하여 

추후 종단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제언

최근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간호영역이 확장되어 간호사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를 전달하기 위해 훌륭한 문제해결자로

서 역량을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AACN, 2008; Taylor, 

2000). 하지만, 문제해결력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여 단기간에 

습득될 수 없는 복잡한 인지적 전략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문제해결력 향상시 간호교육자들이 고려해야 할 요인

들을 규명하기 위해 119명의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력 수준을 확인하고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3.45

점, 자기주도적 학습 3.44점, 문제해결력 3.36점이었으며, 세부 

항목별 문제해결력의 수준은 문제발견과 문제의 해결책 고안, 

문제 정의, 문제 해결책 검토, 문제 해결책 실행 순으로 나타났

다. 또한 문제해결력에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주도적 학습,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간호학생들은 변화하는 보건

의료체계에서 문제해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으

며, 간호대학생들이 미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선

택하고 새로운 지식을 통합하며 습득하는 도구가 되는 비판적 

사고기술과 자기 주도성을 육성하여 실제적인 문제해결력을 갖

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고등기술들은 간호교육 

모든 과정 내로 통합하여 학습자들이 교육과정 내에서 반복적으

로 익혀 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종단적 연구를 통해 신입생이 최고 학년이 될 때까지의 

문제해결력 수준을 측정하여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력의 변화를 

분석하여 간호교육의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 학년

을 대상으로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를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간호교육과정 내에서 학년별로 차별화된 문제

해결력 신장 전략이 구체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

로 간호교육자들은 전통적인 강의식 교수법에서 벗어나 문제해

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기법들을 개발하고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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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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